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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잉크를 ‘아끼는 글자’  

이용제

계원디자인예술대학  교수 

도판 1 —    아끼는 글자

이 글은 잉크를 ‘아끼는 글자’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오프셋 인쇄(offset-printing)로 종이에 글자를 인쇄할 때 잉크는 압력에 의해 종이 위에서 

밀리거나 종이에 흡수되면서 미세하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그 때문에 글자가 검게 

뭉쳐 보이기도 한다. ‘아끼는 글자’는 이러한 현상을 글자디자인에 응용한 것으로 글자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잉크가 번지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게 하는 것이다. 빈 공간을 

남겨 놓은 만큼 잉크를 아끼는 것이다. ‘아끼는 글자’라고 이름 한 것은 잉크를 아낄 수 

있는 글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끼는 글자라는 뜻이다. 

나는 먹고 사는 생명체이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글자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글자디자이너로서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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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사소한 몇 가지 일을 겪으면서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고민했었다. 

미술대학에 가서 판화를 공부하고 싶었지만 집안의 반대가 있었다. 당시 공예과를 

졸업했던 누나의 중재로 부모님은 디자인학과 진학을 조건으로 미술대학 입시준비를 

허락하셨다. 난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되었기에 더 이상 전공이나 학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 없었고 시각디자인과 산업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도 막연했다. 내 기억에 

미술대학 진학을 함께 준비했던 친구들도 나와 비슷비슷했었다. 

함께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 중에는 회화과나 조소과처럼 순수미술로 분류되는 학과에 

입학한 친구들도 있었고 나처럼 디자인과를 선택한 친구들도 있었다. 그런데 대학생활을 

하면서 어느 순간 순수미술을 전공하는 친구들의 작업은 예술이라고 하고 나와 같이 

디자인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작업은 실용적인 쓰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라고 했다. 이러한 구분은 졸업을 하고나서 더욱 더 명확해졌었다. 

또 다른 기억은 대학 초년생 시절 수업시간에 한 선생님께서 디자이너가 그린 

일러스트레이션과 순수미술을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하셨다. 

학생들은 대부분 돈과의 관련성과 직업에 따른 구분을 이야기를 했고 선생님은 무언가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 내 기억에 선생님의 말씀이 기억 남지 않는 것을 보면 

적어도 내 마음에 와 닿지 않은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그 뒤로 가끔 그 질문을 스스로 

던지곤 했다. 일러스트레이션이 디자인을 대변하고 순수그림이 예술을 대변한다면 

디자인과 예술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내가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에 대해서 가장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된 계기는 

지적재산권에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였다. 대한민국 법은 디자인에 대해서, 글자디자인에 

대해서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었다고 해도 실용적인 목적으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지적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02 사람들이 예술과 디자인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법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고 디자이너인 내 직업에 대해서 회의감과 자괴감을 

느꼈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문화가 성숙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창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여기면서 현실을 잊으려고 했다.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외면했다.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둘의 차이가 있든 없든 어차피 그 

차이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연스럽게 나의 디자인은 개인적인 즐거움과 관심사에 집중되었고 디자인에 대한 

평가 역시 평가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감각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는 줄 알았다. 

디자인은 본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디자인에 대한 나의 소극적인 생각은 2001년이 끝날 무렵에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03 전시를 보고 나서 바뀌기 시작했다. 그 전시는 디자인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고 디자이너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었던 ‘인간을 위한 디자인’을 

피부로 느꼈고 나의 작업에 늘 ‘나’만 있고 ‘우리’가 없었던 것이 보였다. 

그 전시가 있은 뒤 ‘공공디자인’은 디자인 사회의 화두가 되었고 그 영향력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디자인 상황을 보면 ‘공공디자인’이 마치 디자인의 한 

영역처럼 다뤄지고 있는 듯하다. 

2003년은 디자이너로서 내 태도의 전환점이 되었던 해이다. 

— 2003년 5월 31일. ‘예술의 실천적 지혜로서의 디자인과 디자인의 공공성’ 논문 

발표. 

디자인계가 한참 공공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공공디자인을 주제로 논문을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내심 반겼다. 이참에 혼란스러웠던 디자인에 대한 생각과 나의 관점을 

세워보자는 심산으로 논문을 썼다. 두 달 가량 논문을 쓰고 난 뒤, 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공익(공공성)이 강조되고 ‘나’를 중심에 둔 창작보다 ‘우리’를 중심에 둔 창작이 

디자인이라고 믿게 되었다.04 

디자인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하는 행위가 자신을 위한 것인지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디자이너는 사용자를 생각해야 하고 제작과정에서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동의를 구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 때문에 디자인은 순수한 창작이 아니라든가 정신적인 가치가 낮다고 

하는 것 같다. 여하튼 디자인은 자기만족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은 확실하다. 

— 편집디자인 수업 결과물 ‘common(공공)’ 

2003년 봄, 상명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첫 수업은 편집디자인이었다.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전시의 여운이 머리와 가슴에 남아있었고 학생들과 

그 여운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공공성’을 주제로 책을 만들었다.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전에서 다뤘던 내용을 중심으로 공공적 상상을 담아볼 수 

있는 디자인 대상을 더 찾고 적용해보았다.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 비닐을 

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재생용품과 재활용 제품에 대한 집착, 버려지는 양을 

최대한 줄이는 책 판형 등은 그 때 학생들과 책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병적으로 집착하고 있다. 학생들과 함께 세상을 조금을 더 즐거운 공간으로 만들고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디자인을 고민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 ‘한글. 타이포그라피. 책’ 개인전 05

학생들과 공공성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디자인의 공공성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던 

시기에 첫 개인전도 준비하고 있었다. 책과 포스터 형식으로 ‘한글’의 재미를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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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첫 개인전이라 욕심이 앞서서 

전시할 책과 포스터를 직접 제작하려고 했다. 수소문을 통해서 

한 판화공방을 알게 되었고 2달가량 석판화 장비와 약품 다루는 

방법을 배워가며 전시를 준비했다. 석판화를 하는 과정에서 쓰는 

약품 중에 ‘해골’표식이 된 것이 있었고 공방의 선생님께 그 표시에 

대해서 물었다. 돌아온 대답은 예상대로였다. 위험하니 꼭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가면서 작업을 하라는 것이었다. 인체뿐만 아니라 

우리환경에 해로운 약품이었다. 나는 너무도 순순히 받아들였다.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저 새롭게 배우는 판화가 즐거웠고 

다양한 판화지의 매력에 빠져 있는 것이 행복했다. 특히 판화지는 

폭신함과 부드러움으로 나의 손을 자극했다. 

스스로 포스터를 인쇄하고 책 제본에 필요한 낱장을 인쇄했다. 

하물며 남은 판화지를 묶어 방명록으로 만들어 전시장에 놓았다. 

전시장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삼청동에 있었고 전시 기간 또한 꽤 

길어서 많은 사람들이 전시를 보고 갔다. 그만큼 사람들의 흔적이 

방명록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날 때면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고 전시장에 가서 방명록 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방명록에 

‘방명록 종이가 아깝다’는 말이 남겨져 있었다. 부끄러워 고개를 

들을 수 없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 생각했었다. 내 작업이 

형편없어서 인가? 말 그대로 방명록에 판화지를 썼기 때문일까? 

아니면 두 가지 이유 모두 일까? 한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나서 

내린 결론은 나의 생각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었다. 

민망한 개인전을 치른 뒤 몇 개월 동안은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일만 했던 기억이 난다. 시간이 꽤 흐른 뒤, 무엇을 만들어 

내는 행위가 인간의 본성인지 작업과 전시에 대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단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거나 

그만큼의 당위성이 있어야 작업을 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해졌다. 내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고 무엇을 이용하여 어떤 것을 

만들어야하는지에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비록 내가 만들어낸 

것이 온전하거나 멋진 모습을 갖추지는 못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앞으로 할 작업이라는 마음에서였다. 

2005년에 갤러리팩토리의 추천으로 ‘Young Artist 

네트워크’전에 참여했었다. 이때 ‘나는 디자이너다’라는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했다.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들이 ‘지구먹기.. 다시먹기.. 순환.. 제자리.. 재활용.. 말레비치.. 

나..’였다. 잠깐이지만 예전에 고민했었던 디자인과 예술의 차이를 떠올렸다. 이 작업은 

디자인일까? 예술일까? 역시 결론은 무의미했다.  

무엇인가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삶, 그 연장선에 서있는 나. 

나는 창작에 대한 욕구를 버리지 못하면서 지구를 지나치게 소비하고 있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제한한다. 

모든 색과 모든 형태 그리고 정신은 결국 미지의 하나로 귀결되고, 때가 되어 물질의 

생명이 다하고 의미가 사라지면 내 존재 역시 끝날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지구를 

아끼고 조금씩만 나누어 쓰자.07

— 북 바인딩 키트와 워크숍 08  

개인전에서 책을 만들어 보인 뒤로 몇 차례 북 바인딩 워크숍을 요청 받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어김없이 나의 부끄러웠던 방명록 이야기를 했다. 창피하지만 드러내고 

그러한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다짐이었다. 

디자인에 대한 생각이 변하면서 또한 그 생각을 담아 작업하면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었다. 의사는 의술로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건축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판 2 방명록에 남겨진 글

도판 3 —    새 한글꼴 다다.  ‘한글다다’전(쌈지스페이스, 2004)에서 개인전을 준비할 때 

필름용도로 사용했던 트레이싱지에 새로 디자인한 글꼴을 프린트하여 책으로 

만들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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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6 —    (왼쪽)바인딩에 필요한 재료를 넣고 재봉틀로 봉제한 바인딩 키트(왼쪽)

도판 7 —    (오른쪽)바인딩 워크숍. 종이들은 개인전에서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인쇄했던 책의 낱장들. 

도판 8 —    ‘삶과 타이포그라피’전 (공간 히읗, 2008), 나무상자로 만든 한글화분 ‘ㅁ’ ‘ㅗ’

도판 4 —    (위)‘본능에 대한 반성’ 예전에 전시했던 작업을 꺼내어 인쇄소가 하루 작업을 마치며  

버리는 폐잉크로 덮은 것이다. 

도판 5 —    (아래)‘일상에 대한 반성’ 작업을 하는 동안 하루하루 소비하고 버리는 것들을 책 속에 담았다. 

책은 나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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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지어줄 수 있지만 글자를 디자인하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연했다.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디자인 중에서도 글자디자인이 여러 사람을 위한, 공공성이 

강조된 작업이라는 점이다. 글자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훈련된 감각이 필요할지언정 

글자디자인 방향을 정하거나 글자디자인 할 때의 판단 기준은 글자가 쓰이는 장소와 

글자를 쓰는 사람 그리고 글자를 보는 사람을 유념하여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디자인에 대한 나의 생각이 정리될 무렵 만들 글꼴이 세로쓰기 전용 ‘꽃길’이었다. 

우리 땅에서 세로쓰기 문화는 사회의 전체 분위기가 경제성과 효율성을 앞세워 

몰아낸 것이다. 그에 따라 한글 글꼴 중에 세로로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지 않았다. 그러나 

세로쓰기 문화가 없애야 할 나쁜 것이 아니라면 우리 시각문화에서도 세로쓰기를 다시 

살려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세로쓰기에 

적합한 글꼴이 있어야 했다. 예상 밖으로 사람들은 ‘꽃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다. 나는 이 때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대가를 받지 못할지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꽃길’을 디자인한 뒤 글자디자인에 대한 생각은 보다 구체적으로 변했다. 어떤 글꼴도 

모든 곳에 좋을 수 없다. 만약 ‘가’라는 글꼴이 ‘나’라는 곳에 적합하다면 상대적으로 

‘나’와 환경이나 조건이 다른 ‘다’라는 곳에서는 제 가치를 발휘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만든 폰트가 ‘GS홈쇼핑 방송전용 폰트’다. 보통의 방송이 아닌 홈쇼핑 

방송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맞춰야 했다. 그 환경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홈쇼핑 방송화면을 디자인할 때 글자를 심하게는 60%까지 좁혀서 사용한다는 것이었다.  

09 그러나 한글폰트 중에 60%까지 좁혀서 쓸 수 있는 글꼴이 없었기에 새로운 글꼴을 

만들어야만 했다. 그 들에게 한 가지 글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지만 

예산은 정해져 있었기에 한 가지 글꼴로 그들이 만족할 만한 것을 만들어야 했다. 결국 

글자의 너비를 좁혀도 글자의 변별력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목표였다. 또한 글자의 

굵기를 정하는 문제에서도 글자를 70%까지 좁혔을 때 가로줄기 대 세로줄기의 굵기 

비례에 역전현상 10 이 일어나지 않게 했다. 

2006년 봄 한참 ‘아리따’11 를 디자인하고 있을 때였다. 디자인한 글자를 테스트하느라 계속 

프린트를 하고 있었는데 토너가 떨어져 글자에 흰 줄이 나타났다. 문뜩 떠오른 생각이 

‘마지날 존’이었다.12 인쇄할 때 번짐 현상으로부터 글자를 또렷하게 인쇄하기 위한 노력을 

반대로 이용하는 것이었다. 글자의 빈 공간이 잉크의 번짐 효과에 의해서 메워진다면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없어질 것 같았다. 과거에 비해 현재의 인쇄 기술은 상당히 진보되었지만 

여전히 인쇄의 특성과 종이의 특질로 인하여 잉크의 번짐 현상은 미미할지라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각만 가지고 지내고 있을 때 ‘정치와 디자인 디자인의 정치’전시를 함께 

하자는 요청을 받았다. 제작비도 지원해주고 어차피 한 번 쯤은 인쇄를 해봐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끼는 글자를 전시했다.

도판 9 —    세로쓰기 전용 글꼴 ‘꽃길’

도판 10 —    GS 불루. 기본 너비에서 10%씩 글자를 좁혔다.  

왼쪽부터 100%, 90%, 80%, 70%,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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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2 —    아끼는 글자로 ‘나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를 만들었다.  8포인트에서부터 점점 글자를 크게 

하여 인쇄해 보았다.  

나 혼자 세상을 바꾸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바꿀 수 없겠지만, 나는 세상 사람들 중 하나인 나를 

바꿀 수 있다. 내가 바뀐 만큼 세상은 바뀐 것이다.(전시 작업 중 메모에서)

도판 13 —    아끼는 글자를 10포인트로 인쇄했을 때  글자 속 모습

도판 14 —    아끼는 글자를 18포인트로 인쇄했을 때 글자 속 모습

—————

—————

—————

—————

 도판 15 —    아끼는 글자 원도

도판 16 —    디자인 정글 창간 2주년 기념으로  

정글 로고타입에 아끼는 글자 작업을 해주었다.  

 

아끼는 글자. 

잉크를 아끼는 글자. 

잉크를 아끼는 정글. 

이용제가 아끼는 정글 16

도판 17 —    ‘한글 한글디자인 디자이너’ 표지에 사용하기 위해서  

글자를 디자인하고 아끼는 작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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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18 —    아끼는 글자의 실제 크기에 따른 인쇄결과 

글자꼴이 일차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하기에 인간을 위한 디자인이여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연 속에서 사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글자를 버리고 살 수 

없지만 자연을 위한 글자디자인이 가능한지 실험해 본다.13

과연 아끼는 글자로 잉크를 아낄 수 있을까? 아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아끼는 글자로 잉크를 아끼려면 많은 글자를 써야 하는 본문이 적합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글자 속에 빈 공간의 크기와 어떠한 모양으로 빈 곳을 만들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 본문에 주로 사용되는 9-12포인트 크기로 테스트를 했다. 또한 글자 속에 빈 공간을 

만들 때 폰트의 데이터 크기에 문제가 없어야 하기에 글자 속 빈 공간을 수직, 수평으로 

디자인했다.14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8-12포인트까지는 아끼는 작업을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차이를 눈으로 확인하기 힘들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기도 없이 선뜻 인쇄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다. 아끼는 

글자가 조금씩 소개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디자인 그룹 ‘농장’으로부터 ‘[Happy-1 

Year]’15 전시를 함께 한자는 제안을 받았다. 역시 기회는 온다. 전시물을 만들기 위해서 

‘아리따’에 아끼는 작업을 한 ‘아끼는 버전’과 ‘아리따’를 레이져 프린터와 잉크젯 프린터 

각 2대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았다. 결과는 ‘아리따’의 ‘아끼는 버전’이 약 15% 이상 

많이 출력되었다. 이제 남은 테스트는 아끼는 글자 전체를 만들어서 실제 인쇄를 해보는 

것이다. 이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 때를 대비해서 아끼는 글자 작업을 하고 있다. 

이 글의 첫머리에 이야기했듯이 아끼는 글자는 잉크를 아끼는 글자이며, 내가 아끼는 

글자다. 그래서 아끼는 글자는 특정한 폰트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어떤 글자에도 

‘아끼는’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아끼는 작업의 의도를 다른 작업으로 파생할 

것이다. 

세상에는 많은 창작자가 있고 나는 그 중에 하나다. 그 많은 창작자와 의도적으로 

차별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디자이너로서 글자디자이너로서 내 역할이 무엇인지 찾고 

그것을 수행하고자 할 뿐이다. 

●

주

01 — ‘정치와 디자인 디자인의 정치’ 전시(제로원센터) (2006.12.28-2007.1.21)를 준비하면서 기록했던 글.   

02 —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 5632 판결.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03 — 예술의 전당 한가람미술관, 2001.12.14 - 2002.1.31 



119118

초록

이 글은 잉크를 ‘아끼는 글자’를 만들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오프셋 인쇄(offset-printing)로 종이에 글자를 인쇄할 때 잉크는 압력에 의해 종이 위에서 

밀리거나 종이에 흡수되면서 미세하게 번지는 현상이 일어나며 그 때문에 글자가 검게 

뭉쳐 보이기도 한다. ‘아끼는 글자’는 이러한 현상을 글자디자인에 응용한 것으로 글자 

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 놓고 잉크가 번지면서 그 빈 공간을 메우게 하는 것이다. 빈 공간을 

남겨 놓은 만큼 잉크를 아끼는 것이다. ‘아끼는 글자’라고 이름 한 것은 잉크를 아낄 수 

있는 글자이면서 동시에 내가 아끼는 글자라는 뜻이다. 

나는 먹고 사는 생명체이며 사람들과 함께 사는 인간이다. 

그리고 나는 글자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다. 

글자디자이너로서 내가 세상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ABSTRACT

Ink-Saving Typeface

by Lee Yong-je

This essay records the processes of developing Ink-Saving typeface. 
When offset-printing type, ink is slightly spread out on paper due to the pressure of stress 

or absorbency of paper. This results printed type to appear clumped. The phenomenon is 
applied on the design of Ink-Saving typeface. Empty space is created inside each letter, which 
are naturally filled as the ink spreads. The area of empty space equals the amount of ink saved. 

 
I am a living creature, a human being that lives with all the others.
And I am a type designer. 
As a type designer, what can I do for the planet? 

키워드

 한글, 한글디자인, 절약, 인쇄, 친환경, 타이포그래피 

Hangeul, Hanguel Design, Saving, Printed, Green environment, Typography  

04 — ‘예술의 실천적 지혜로서의 디자인과 디자인의 공공성’ 논문을 쓰면서 예술은 예술성, 공공성, 실용성, 

기술이라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고 공공성이 강조된 예술이 디자인이라고 했다.   

05 — 갤러리팩토리, 2003.6.27 - 7.27  

06 — 대구문화예술회관, 2005

07 —  ‘Young Artist 네트워크’전을 준비하면서 남겼던 글(디자인네트 2005년 5월)

08 —  인사동 earth project(두샵), 2005.5.29.

09 — 글자를 강제로 좁혀서 쓰면 ‘아’와 ‘이’와 같은 글자는 변별이 어려워지게 되고 특히 방송과 같이 번짐이 심한 

매체에서는 더욱 변별이 힘들어 질 수 있기 때문에 피해야한다.  

10 —  글자의 줄기는 가로줄기보다 세로줄기가 두꺼워야 글자의 균형이 맞아 보인다.  

그러나 글자를 임의로 좁혀서 쓰게 되면 가로줄기보다 세로줄기의 두께가 가늘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11 —  아모레퍼시픽 전용서체

12 —  최정호선생님은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기 위해서 글자 줄기의 끝에 마지날 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13 —  ‘정치와 디자인 디자인의 정치’ 전시(제로원센터, 2006.12.28 - 2007.1.21)를 준비하면서 기록했던 글.

14 —  글자디자인에서 데이터 크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는 곡선이다. 숙명여자대학교 임순범교수 말. 

15 —  상상마당, 2008.12.22 - 2009.01.7, 참여작가: 고은아, 김진수, 박현정, 박인형, 장지나, 조수호, 양지윤, 양재원, 

김영섭, 이경제. 이명우, 활자공간, 정다운, 로와정, 박기범, 이경희, 장수경, 황효상

16 —  디자인 정글 표지 소개 글(20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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